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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없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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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노력을 수반하지 않고  혜택을 바라는 심리는 경제에 부담이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의 고국인  한국에서  또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수혜자에게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 선심성 혜택 정책을 실천하여 국가의 경제에 타격을 입힌 예를 우리는  수없이 보면서도 표심을 얻기 위한 인기주의식 공짜 혜택을 실천하려는 정치 세력과 그런 혜택을 바라는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노력 없이 혜택만을 받는 수혜자는  혜택을 감사하기는 커녕 더 많은 혜택을 바라는 심리만 늘립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성 정부나 사회는 예외 없이 경제 쇠퇴를 경험합니다.  소득 주도 경제 라고 일컫는 정책도 생산 성을 수반하지 않는 소득은 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혜택이나 소득은 각자가 노력으로 벌어야 한다는 윈칙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학원에서 경영을 가르치는 저는 가정에서 4남매를 기르면서 절대로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부모로 부터 받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가를 정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는 행위나 침대 정리, 자기 방 청소와 정리, 설거지나 식사 준비 협조,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를 얻는 성과 등등 하나하나에 가격을 정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그들의 노력의 대가를 합친 액수를 자녀 하나하나에 주었습니다.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돈은  아이들이 함부러 허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지금은 자녀 보두가 할아버니, 할머니가 되었지만  자녀들이 모두 정부나 자선 단체의 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비교적 윤택하게 생활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700 명의 아내와 300 명의 첩을 거느리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많은 여인을 지탱하자니 국민들께 세금을 많이  걷우어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망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백성들은 그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간청을 했습니다. 즉 세금을 낮춰달라는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로호보암은 백성들의 감세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증세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비참한 운명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선심성 퍼주기 복지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재정책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에게는 정부나 사회가 도와 줘야 하겠지만 어떤 수혜자라도 받는 혜택에 보상하는 노력을 할 기회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신 마비 장애자가 대형 소매점 입구에 서 들어 오는 고객 한 사람  한사람에게  환영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자선 단체에서 운영하는 구호 시설에서 전화 교환 수로 일하는 시각장애자도 보았습니다. 도움을 노력없이 받지 않고 헤택을 번다는  가치관을 무두가 기르는 풍토가 각자의 마음 에 깊이 자리를 잡으면 국가나 가정이 튼해질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

